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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J SA 견학 재개 검토…韓정부 거리두기 완화 계기"

등록 2021-02-15 10:35:19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가

JSA 견학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유엔사는 15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 견학을 안전하게 재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그러면서 "충분한 코로나 예방조치를 갖춘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견학이 언제 어떻게 재개될

지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지난해 12월19일 JSA 견학을 중단했다. 유엔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JSA

내에서 견학을 포함한 비필수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JSA 견학은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

지열병 확산에 따라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재개됐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개월여만에 다

시 중단됐다. 

"코로나 예방조치 결정되면 언제 재개 공지"

[서울=뉴시스] 유엔군사령부. 2021.02.15. (사진=유엔사 SN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엔사는 6·25전쟁 때 설립됐다.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 관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사 임무는 군

사정전위원회 가동, 중립국 감독위원회 운영, JSA 관할 경비부대 파견·운영, DMZ 내 경계초소 운영, 북

한과의 장성급 회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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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대성동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판문점 안보견학 행사에서 학생들이 JSA경비대대 장

병으로부터 영농경호 때 사용하는 장비를 소개받고 있다. 2020.11.24. (사진=JSA경비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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